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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“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상황실은 첼로연습실”제하 기사 관련

- 2018.10.12.(금) 연합뉴스, 머니투데이 인터넷 - 

1. 보도내용

□ 연합뉴스, 머니투데이는 2018.10.12(금) “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상황실은

첼로연습실” 제하 기사에서

ㅇ ‘정부세종청사 내에 있는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에는

각종 사무실 집기류가 보관되어 있다.’ ‘전시나 테러상황에

첫 번째 타격 지점이 될 수 있는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을 창고로

사용하는 실상이 부끄럽다. 당국은 반성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

할 것’ 이라는 내용 보도

* 한 편에는 첼로가 자리하고 있어서 누군가 금방이라도 연습할 수 있는

환경이었다는 내용 보도

2. 설명내용

□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국무조정실․국무총리비서실은 비상상황 발생 시 직원들의 대피와

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‘정부청사 소산시설 설계기준*’에 따라 정부

세종청사 내에 대피시설과 위기관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* 설계기준은 대외비이므로 세부적인 기준 생략



ㅇ 해당 위기관리종합상황실은 상황실, 회의실, 통신실, 편의시설

(침실, 샤워시설 등)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, 상황실, 회의실, 통신실

등 주요 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.

ㅇ 그 중 침구 등 ‘편의시설’은 업무관련 시설이 아니고, 위기상황

발생 시 상황실 근무자들이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위 설계

기준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입니다.

□ 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이러한 편의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위기관리

상황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  * 참고로, 사진에 보이는 악기(기타)는 관리자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었으나, 

지금은 치워졌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


